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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이터는 누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요? 가끔은 우리가 데이터의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것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일까요? 넘쳐나는 방대한 정보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가끔 알다가도 모를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서비스와 광고에 노출되어 

소비하듯, 우리는 수동적으로 대세에 맞춰 그대로 기술의 행동 유도성을 따르곤 합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나만 이런 건지 고민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디지털 

시대이기에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빠띠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데이터란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두에게 공개되고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동은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데에서 데이터 액티비즘은 출발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에게 이로운 공익데이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하죠. 일상 속 장면만 떠올려도,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둘러싸인 나를 발견합니다. 비대면 업무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를 

보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예약하기도 합니다. 생각과 정서를 SNS에 글이나 이미지로 남기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도 너무나 익숙하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이상 선택값이 아닌 기본값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볼까요? 

친구에게 들었던 드라마 정보가 유튜브 추천 목록에 떠서 놀란 적 있나요?

코로나19 마스크 재고 현황과 확진자 이동 동선을 체크해본 적 있나요?

우리 동네 맛집 리스트업, 어떻게 체크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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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는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데이터와

시민 기술 생태계를 만듭니다.

빠띠는 시민과 함께 공익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빅 해커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공익데이터를 구축하는 열린 플랫폼을 만듭니다.

모두의 참여와 기여로 공익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터 교육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과 데이터 액티비즘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데이터트러스트 시민 주도로 공익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공익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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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데이터 액티비즘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데이터 액티비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툴킷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 문제 정의가 어렵거나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을 때

―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활동을 시작하고 싶을 때

― 프로젝트 안에서 방향을 점검하고 싶을 때

이런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

― 내가 관심있고 공감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지털/데이터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어요.

―  데이터 기반의 활동 툴킷으로, 필요한 데이터나 기술과의 연계가 

가능해요.

챕터1은 데이터 활동을 위한 가이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문제(관심 주제)를 설정하기 위한 밑작업으로서 다양한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문제를 정의하며,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계획을 세워보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챕터2는 본격적인 데이터 액션 플랜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빠띠에서 진행한 다양한 공익데이터 활동은 모두 이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됩니다. ‘데이터 

수집 → 정제 → 분석 → 시각화 → 솔루션(액션)’의 단계별 방법론과 팁들을 제공합니다. 

더 구체적인 공익데이터의 활동사례가 궁금하다면!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데이터 액티비즘

→ 팔공프로젝트 : 대구시 어린이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 시설물 분석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이터 액티비즘 : 강서구 장애아동

→ 그린북프로젝트 : 강서구 장애아동친화놀이터 데이터 수집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아카이빙하는 데이터 액티비즘

→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쓰기 좋게 공유하는 데이터 액티비즘

→ 일상관찰가 프로젝트 : 춘천 우리동네리어카 데이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uX3FMdMRiLgn0ZIuzASz20BxWGW-FNXx1h8M24umoF8/edit#gid=1761950490
http://bit.ly/3T8Fg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9tpapw7i7VLwJ_gbOAEwzwTZaR6RYaVI4mSOzUeUg/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9tpapw7i7VLwJ_gbOAEwzwTZaR6RYaVI4mSOzUeUg/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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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 

탐색하기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내 관심 분야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까?

처음부터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죠.

문제 탐색은 본격적인 데이터 활동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가설을 

세워보기 위한 밑작업에 해당합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찾아보고 아이데이션해봅니다.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메모해둔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찾아보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뭘 찾아야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자료 검색 데이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요

■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irok.or.kr 에서 시민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해보세요.

■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

사람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구글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만들어보세요.

■ 웹파싱, 크롤링

웹페이지 데이터 등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로도 가능해요.

■ 논문 데이터 활용

RISS, KISS, 구글학술, 국회도서관, 네이버 전문 

정보 사이트에서 키워드검색해 살펴보세요. 

원데이터 출처를 찾아보세요.

■ 기구, 기관, 단체 데이터 공개 요청

국제기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공개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찾고, 이메일로 공개 요청해보세요.

데이터 포털,검색엔진 - 키워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 국가통계포털 kosis.kr

■ 뉴스타파데이터포털 data.newstapa.org

■ 데이터스토어 datastore.or.kr

■ 한국데이터거래소 kdx.kr

■ 데이터안심 구역 dsz.kdata.or.kr

■ 구글 google.com

■ 깃헙 github.com

■ 캐글 kaggle.com 

기관,  지역, 주제, 분야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포털과 검색엔진을 활용해요.

― 키워드, 키워드 + 데이터로 검색해보세요.

―  원데이터인지 아닌지도 항상 체크해보세요.

―  믿을 수 있는 출처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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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제 

정의하기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회문제나, 드러내고 싶은 문제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가설을 세우는가에 따라 

수집하고 다듬을 데이터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어요.

문제 상황 :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 있나요?

내 관심 이슈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해 접근하고 싶은 문제를 그려볼까요?

문제의 시기, 장소, 이해관계자,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제도 등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세요.

문제가 발생하는, 혹은 문제를 겪은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수록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문제 정의 :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요?

위 문제 상황을 요약해, 핵심 문제를 하나의 문장 혹은 키워드로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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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 : 이 데이터 액션(활동)은 당사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나요?  

문제정의, 문제해결, 사회변화 등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동을 발전시킬 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나요?

문제의 당사자와 나를 포함한 활동참여자, 활동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여자의 경험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 문제의 당사자

― 이해관계자 (기획자, 참여자 등)

― 기여자 (ex. 데이터 제공자, 분석가, 디자이너 등)

당사자 : 문제 상황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아래 양식을 참고해 문제의 당사자 퍼소나(persona) 프로필을 작성해보세요.

당사자의 특성이나 생각, 행동,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한다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데이터 수집의 방향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어요.

사진(그림) 라이프스타일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 

― 

― 

이름 :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사는 지역 : 

캐릭터

― 성향, 특성, MBTI..

문제 상황에서의 불편사항(불만)

― 

― 

문제 상황에서의 니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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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액션 플랜

다뤄보고 싶은 문제 혹은 주제 분야가 조금 더 분명해졌나요? 이제 위에서 정의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생각해봅시다.

‘문제 탐색’ 단계에서 모은 데이터들 가운데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데이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목록을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꾸준히 

활동 방향과 데이터를 다듬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 : 무엇을 수집할 건가요?

*   여기서 데이터란 수식이나 지표로 된 엑셀 데이터 외에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터 수집계획 : 궁금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내가 설정한 문제와 관련해 공개된 데이터가 있나요? 안내한 링크를 참고해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열심히 찾아봅시다.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없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혼자서 수집하기 어렵다면, 누구와 얼마나 함께 해야 하나요?

―  어떤 데이터를 주로 다룰까요? (형식, 수집방법, 기간 등)

―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할 건가요?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결과물로 

보여주기 위한 솔루션, 데이터를 통해 실천하고 싶은 액션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ex. 차트나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완성된 스프레드시트에서 문제 이슈를 콘텐츠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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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어요.

정의한 문제와 수집계획에 따라 ‘나만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봅니다.

데이터 액티비즘의 활동 실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을 시작하기위한 몇 가지 약속

― 어려운 문제와 궁금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요.

― 작은 행동과 기여로 활동을 진행해보아요.

―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록하고 공유해요.

― 회고와 성찰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요.

― 오픈소스로 결과물을 공개해요.

데이터 액티비즘 순서도

데이터 액티비즘이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는 위와 같습니다. 단순히 수집하고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한 문제를 바탕으로 맥락과 의미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과정이 데이터 액티비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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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데이터 활동에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수집 > 정제 > 분석/시각화 > 액션(실천활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01. 데이터 수집 

Find Data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수집하고 싶은 데이터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 공개된 데이터가 있나요?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찾아보세요.

• 숨어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정보공개청구 또는 데이터 제공신청 등을 이용해보세요.

•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할까요? 크라우드 소싱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설계해보세요.

―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 어떤 데이터를 주로 다룰까요?

―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나요?

위 체크리스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집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  [    ]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 자료 검색

•  [    ] 숨어있는 데이터인지 :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제공신청, 민간데이터 

제공협조요청 등 

•  [    ] 새로 정의하여 만들어야 하는 데이터인지 : 크라우드소싱, 현장조사,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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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 자료 검색

자료 검색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의 수단이죠. 검색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문서나 데이터는 주로 구글검색(구글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사의 경우 국내포털 검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글에 원하는 파일형식(pdf, xls)이나 연도별로도 원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공공정보의 경우 주요 키워드의 검색만으로도 관련된 관공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포털, 혹은 이슈별로 체계적인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관리하는 포털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 검색처는 챕터1의 ‘문제 탐색’ 파트를 다시 한번 참고합니다. 충분한 

검색만으로도 관련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숨어있는 데이터라면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제공신청

데이터 검색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임에도 

내가 원하는 조건(지역, 연령 등)의 데이터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청구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목적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경우 활용목적과 

원하는 존재하는 데이터의 형태인지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으니, 이를 

구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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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한 데이터 제공신청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 크라우드소싱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검색이나 제공신청을 통해 얻을 수 없다면? 문제의식은 분명한데 이를 

종합해 보여줄 단일 데이터셋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크라우드소싱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시민데이터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20년 강서구 장애아동친화놀이터 관련 

데이터 문제를 다룬 ‘스몰빅’팀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장애아동친화지표로 검증하기 위한 

을 만들기도 했어요.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자체적인 데이터셋

https://cfoi.or.kr/4809?category=136264
https://www.data.go.kr/tcs/dor/insertDataOfferReqstProcssView.do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nmvSIX0ts97lfYSVcCz8B5xZq6Q2VLP5zyGRFTKP7g/edit#gid=292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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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위해, 

스토리의 큰 부분을 제공하는 개인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셋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데이터 활동 영역에서 활발히 활용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죠. 2017년 1월 미국에서 여성 행진 예상 군중과 관련한 을 만들었을 때, 간단한 

작성가이드와 함께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트에 데이터를 추가했던 사례는, 크라우드소싱의 강점과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02. 데이터 

정제 Clean 

Data

이제 기존의 문제의식과 가설을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잘 정제해봅시다. 사실 수집을 

시작하기 전 초기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작업과 수집 이후 이를 정제하는 작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위해 목적에 맞게 원하는 형태의 ‘행’과 ‘열’을 만들며,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정돈(tidy data)하고 가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셋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xa0iLqYKz8x9Yc_rfhtmSOJQ2EGgeUVjvV4A8LsIaxY/htmlview#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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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정제’의 과정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진행된 후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 및 정제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수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고, 이 경우 

데이터셋의 구성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데이터 정제 > 피드백 및 회고 > 문제 재정의(구체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데이터 활동의 짜임새를 더 하는 것은 액티비즘 프로세스 안에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 & 정제 체크리스트

어떤 데이터 형태인가요?

―  수치형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시작해보세요.

―  가공한 데이터인지, 원데이터인지 

확인해보세요.

열과 행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관계형 

데이터인가요?

―  어떤 데이터 형태인가요?

―  데이터 수가 몇 개인가요? 열과 행의 

개수를 세어주세요.

―  열과 행의 세부사항을 적어주세요.

―  데이터 간 관계를 만들어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데이터 오류를 가지고 있나요?

―  모든 데이터에 하나의 값(key값 

포함)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  데이터 중 비어있거나 중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잘못된 데이터가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출처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가요?

―  어떻게 수집했는지 수집방법을 

살펴보세요.

―  데이터가 가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해보세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데이터셋 명세서

―  활용 목적

―  주제 분야

―  데이터 형태 (파일 형식)

―  데이터 수집 방식

―  조사 대상

―  조사 기간

―  데이터 항목 (특성)

―  연도 (업데이트 추가)

―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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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분석 

Analyze Data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만들고 모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맥락과 

의미를 찾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공익데이터 액티비즘의 방향 안에서 

데이터 수집과 솔루션 도출을 위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  데이터에서 의미 찾기 :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들어있는지 파악하고 해석해봐요.

―  데이터의 품질 파악하기 : 부족한 데이터,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봐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맥락과 의미 만들기

기술적(descriptive) 분석

―  주어진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분석 방법

―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돼요.

탐색적(exploratory) 분석

―  주어진 데이터를 탐색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경향성을 찾아보는 분석 방법

확증적(confirmatory) 분석

―  주어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추론/분석해, 변수간의 인과관계 등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 방법. 상관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고,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함.

04. 데이터 

시각화 

Visualize 

Data

“어떻게 하면 나의 데이터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데이터를 시각적 요소로 요약해서 데이터의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활용대상과 데이터를 파악하고, 핵심지표를 선정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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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의 유용한 도구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코딩을 모르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답니다.

데이터 형식에 따라 시각화 목적과 유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비교, 추이, 비중, 관계, 

지도 등의 분류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코딩이 필요없는 툴

―  스프레드시트, 구글맵, 

―  Data Wrapper, Flourish

어떨 때 활용할까?

―  코딩 없이 간단하게 시각화

―  쉽고 빠르게 시각화

―  막대차트, 선, 그래프 등 기본 유형을 

어렵지 않게 활용

코딩 툴 혹은 코딩이 필요한 툴

―  R의 ggplot2 등

―  Python의 matplotlib, seaborn, 

folium 등

―  Javascript의 chart.js, d3.js 등

어떨 때 활용할까?

―  반복적으로 차트를 제작해야 할 때

―  용량이 큰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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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데이터 액션 

Data Action

어떤 형태로 결과물(솔루션)을 도출할 것인지, 도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처음 설정한 문제의식과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확산하거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액션의 방식을 

고민해보세요.

데이터셋/소스코드 공유하기

―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셋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셋을 잘 정제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 링크로 공유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 및 정책 제안하기

―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정책 및 의제 제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확산하기

―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열어, 다양한 시민들에게 확산하거나 의견을 촉구할 수 있어요.

― 더 많은 캠페인의 방법과 사례가 궁금하다면  

공론장으로 이슈 나누기

―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문제의식과 이슈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공론장을 기획해 

진행합니다.

―  2023년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에서는 과 

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정의한 문제를 실천활동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액션의 결과물은 6페이지의 공익데이터 

활동사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캠페인즈

그린워싱 데이터 공론장 세입자주거권 데이터

공론장

https://campaigns.do/
https://blog.naver.com/partiunion/223120797616
https://demosx.org/posts/Qmbtk5
https://demosx.org/posts/Qmbt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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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o. 부록
: 데이터 액티비즘 툴킷
  (Tool kit)
* 챕터1과 챕터2의 가이드를 툴킷 템플릿으로 제공합니다.

* 출처 : 빠띠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툴킷 v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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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 

액션 캔버스

프로젝트명 : 

문제 

어떤 사회문제를 다룰 것인가요?

목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나요? 

대상

누구를 위한 프로젝트인가요? 

기여자

누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인가요?

사용자 경험

프로젝트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액션 플랜

데이터 수집 단계 

궁금한 데이터를 찾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수집계획을 적어보세요.

데이터 정제 단계 

원하는 형태의 행과 열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다루는 과정으로 정제 계획을 

적어보세요. 

데이터 분석 단계 

데이터를 살펴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으로 질문, 이야기거리를 적어보세요.

데이터 시각화 단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시각화 목적과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세요.

데이터 액션

어떤 형태와 결과물로 데이터기반 활동을 할지 결정해보세요.

[  ]공익데이터 [  ]소스코드 공유 [  ]의제정책 제안 [  ]캠페인 [  ]공론장 [  ]콘텐츠 [  ]아카이브

걸림돌 

법률 이슈(개인정보, 저작권)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보고, 주기적으로 대안을 

고민해봐요.

마일스톤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체크리스트처럼 

적어보고, 주기적으로 점검해봐요.

공익데이터셋명 : 

데이터셋 개요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주세요.

링크

데이터셋 링크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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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협업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항해 

가이드

데이터 액티비즘 활동을 프로젝트로 진행해보고 싶다면,

더 나은 협력과 협업을 위한 항해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프로젝트 과정과 회고를 기록해서 공유하고, 자료로 아카이브해볼 수 있어요.

항해일지 작성방법

―  구글문서, 노션, hack md, 깃헙페이지에 항해일지를 쓰기 위한 문서를 엽니다.

―  프로젝트 진행사항과 회고를 한 문단 씁니다.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 활동가 이름 : (@아무개 식으로 적어주세요.)

―  프로젝트 소모임 일정 : (가안으로 적어주세요.)

―  우리 프로젝트에는 아래와 같이 강의자문 또는 활동가 기여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항해일지 링크 :

날짜/제목

기억에 남았던 활동

데이터활동 과정 속에 있었던 좋았던 점, 인상깊었던 일, 작업들를 적어주세요.

개선해야할 점

프로젝트에서 개선해야할 점이나 일감을 적어주세요.

필요한 점

자문,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프로젝트 로그

프로젝트에서 결정한 사항, 진행사항을 회의록처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데이터, 자료 출처 

url을 함께 적어주세요.모든 걸 아카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도 남겨주세요!

―  일시 : 

―  참여자 :

―  데이터, 자료 출처 url을 꼭 함께 적어주세요.

―  모든 걸 아카이브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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